
m e t h y p i p e r a z i n e
특 성

무색투명한 액체로서 비점은 1 3 8℃, 비중은 2 0 / 4℃이며, 인화점은 4 0℃, 굴절률은 1 . 4 6 5 5로 물·에탄

올·벤젠에 잘 녹는 물질이다. 수분은 0 . 2 %이하이며 순도는 9 9 %이상 이다.

독 성

독성이 매우 강하여 급성 경구 독성 L D 5 0 = 1 4 5 0㎎/㎏, 마우스 이고 L D 5 0 = 2 8 3 0㎎/㎏ 랫이다.

제 법

피페라딘과 포르말린을 원료로 하여 반응시키고 라니니켈 촉매로 환원하면 얻을 수 있다. 또 N -메

틸비스(시안메틸)아민을 라니니켈 촉매로 환원하면 얻어진다.

수 요

9 1년 일본의 수요는 수출이 1 0 ~ 2 0톤이었으며 내수는 6 0 ~ 7 0톤 정도이다. 대부분 의약용 원료로 사

용되며 특히 뉴키놀론계 항균제용으로 이용된다.

이러한 계통의 약제에는 에녹사신, 염산시프로프록사신, 염산멜로프록사신, 오프록사신, 토실산노스

프록사신, 노르프록사신, 에녹사신(대일본제약·신제전공)등이 있으며 메틸피폐라딘 또는 피페라딘

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.

이러한 제약 중 N -메틸피페라딘을 사용하는 약제는 오포록사신(제일제약 시판)이 가장 큰 제제로

보인다. 이외에 최근 2 ~ 3종류의 개발품이 시판되고 있다. 해외제품으로는 소비쿠엔(롱프랑) 등도

시판되고 있다. 

제일제약이 개발한 피르돈카르본산계의 합성항균약으로 그램음성균 및 녹농균 등까지 광범위한 항

균영역을 지니고 있다. 85년 제일제약이「탈리비트」란 상품명으로 시판했고, 87년에는 참천제약이

점안액과 눈연고로 시판했다.

원제 생산 추정액은 약 3 0톤( 1 9 8 9년 기준)이다. 불면증·고혈압증·협심증의 치료에 좋으며 마취전

투약제로 쓰인다.

롱프랑약품에서도「아모반」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. 이 제제는 새로운 타입의 제약제로서

신제품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,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생 산

일본의 광영화학과 천연Fine Chemical 2개사에서 9 1년 총 7 0 ~ 8 0톤을 생산했으며, 가격은 K G당 3 0 0

엔에 거래되고 있다. 

<화학저널 1 9 9 3 / 7 / 2 6 >


